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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non of the Protestant Bible totals 66 books—39 Old Testament (OT) 

and 27 New Testament (NT); the Catholic Bible numbers 73 books (46 OT, 
27 NT), and Greek and Russian Orthodox, 79 (52 OT, 27 NT) (Ethiopian 
Orthodox, 81—54 OT, 27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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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삼상 10:1)일 가능성이 높다.



구텐베르크의
불가타성경

(1456)

최초의활자
인쇄본, 

삽화는목판



가톨릭교회 구원론 이해에 필요한 두 가지 자료

➢ 첫 번째, 가톨릭교회가 그리스도교(개신교)의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반(역)종교개혁(counter reformation)의 일환으로써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이탈리아 북부 트렌토와 볼로냐에서 개최한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ient)가 반포한 교령. 

➢ 두 번째, 1986년 교황청이 12명의 추기경과 감독들로 ‘교리서 위원회’
(Commission of Cardinals and Bishops)를 구성하고 7년 만에
발간한 총 4부(제1부 신앙고백, 제2부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제3부
그리스도인의 삶, 제4부 그리스도인의 기도), 2,865조항, 1318쪽, 
15개 교령, 44개의 장, 113개 교회법, 125개 저주선언으로 구성된
<가톨릭교회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제공 공식 전자책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판 16쇄)

스마트폰으로 위의
QR코드를 촬영하시면
<가톨릭교회 교리서>
전자책을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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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바티칸 공의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특징은 교회의 ‘쇄신과

적응(aggiornamento)’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세계교회로의
확장과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사목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주요 특징
쇄신과 적응(Aggiornamento): 교황 요한 23세가 공의회를
소집한 주된 목적은 교회를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쇄신하고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 변화: 공의회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과 투쟁하며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다고 이해했지만, 이후에는 세상 안에서
교회의 위치와 역할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세계교회로의 확장: 이전 공의회와 달리 서구 주교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의 주교들이 대거
참석하며 세계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교회일치운동의 적극화: 종교개혁 이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타 종교 및 그리스도교 단체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교회일치운동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목적 방향 전환: 교리나 이단에 대한 논쟁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이전의 공의회와 달리, 사목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타진했습니다. 
성령강림에 비견되는 위대한 사건: 교황은 이 공의회가 전
인류와 세계를 새로운 성령강림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가톨릭의 변화

자국의 미사 및 미사경본, 자국어 성경과 찬미가, 설교, 성령운동
등.
사제의 방향 변화: 이전에는 사제가 제대를
등지고 미사를 집전했지만, 공의회 이후에는
신자들을 향해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대의 위치 변화: 제대가 벽에서 떨어져
공동체 중심에 배치되며, 그리스도를 공동체
중심에 모시는 상징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영성체 방식 변화: 무릎 꿇고 입으로 성체를
모시던 방식에서, 서서 손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가톨릭의 변화

여성 복사 및 Minister 허용: 1994년 이후 여성도 미사 복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2021년 교회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인정), 
평신도 Minister 제도를 만들어 남녀 평신도들에게
독서자(Lector), 성체 분배자(Eucharistic Ministers), 성가대
등 다양한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성경과 말씀 전례의 강화: 성찬 전례 중심에서 벗어나, 말씀
전례도 동등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찬미가 보급과 연구 활성화: 성경 번역과 찬미가 보급이
활발해졌고, 성서위원회 설립 및 공동번역 성경 출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사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rC4LRZBVz8&t=1439s

https://www.youtube.com/watch?v=wrC4LRZBVz8&t=1439s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가톨릭의 변화

전례 주년의 재구성: 성인 축일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중심으로 한 전례력(대림–성탄–연중–
사순–부활–연중)이 정립되었습니다.

타 종교 및 개신교와의 대화: 교회 일치 운동이 활발해졌고, 
개신교와 공동번역 성경을 출간하는 등 협력의 길이 열렸습니다.
현대 세계와의 소통: 교회가 사회 정의, 인권, 평화 등 현대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신자들이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교회가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이끈
흐름이 되었습니다.









1.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
추가한 교리와 전통들



유대교에
서는 대제
사장 또는
제사장들
을 통해서
만 하나님
께 나아갈
수 있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일년에 단 하루 티쉬레이월 10일(추석
5일전)에 2-3 차례만 지성소 법궤 앞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하나님의“은혜의보좌
앞에담대히나아갈”“새로운살
길”을열어주셨다(히 4:16, 10:20, 
엡 2:14-18). 





지상성막은차단막으로
일반인출입을, 성소휘장과
지성소휘장으로일반
제사장들의출입을막고
있어서사람들이하나님의
보좌(법궤) 앞에나아갈수
없는구조이지만, 하늘
성전은일체의차단벽이
없는구조로써구원받은
사람들이하나님의보좌
앞(성소)에서안식한다는
것이신약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리스도의대리자임을주장하는교황과사도직계승을주장하는
사제들로인해서, 곧가톨릭교회의유대교화로인해서, 개인들이직접

하나님께나아가는길이다시막혀버렸다



가톨릭교회가
원시교회의 질서(의식, 형식, 구조)에 추가한 것들

성수 Holy water (c. 117).

사순절 Lent (140).

유아세례 Infant baptism – first mentioned by Irenaeus(c. 170).

연옥 Purgatory (Origin – 230; Gregory – 593).

병상침례 Clinical “baptism” – Novatian (c. 250).

콘스탄티누스회심 –국가종교Conversion of Constantine(312) – State Religion.

원죄 Original sin – Augustine (4th Century).

니케아 공의회 Council of Nicea (325).

사제직의독신Celibacy of the priesthood (305; 314; 692; 1015; 1074; 1123).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Praying for the dead (380).

개인 신앙고백 Private confession (390).



교황 직함 사용 Title “pope” first used by bishop at Rome (400).

로마감독레오,최고권위주장 Leo, bishop of Rome, declared supreme autho-
rity over Western churches(450). (Gregory VII – decreed only pope – 1073).

성도들의교제(성인전구) Invocation of saints (private – 470; publicly – 600).성
인에게전구/중재를요청. 예:＂성모마리아님, 저희를위하여빌어주소서"

성체성사 The Eucharist (490).

아이콘 허용 Images (500; Council of Nicea – 787 sanctioned).

종부성사(마지막 도유, 약 5:14-15, 제2차 바티칸공의회후 병자성사) Extr
eme Unction (528).

라틴어 미사 Mass in Latin (666; 1215).

교회와 국가 통합 Church and State combined (728).

사면권 Absolution (750, 요 20:23).

분향 Incense (790).

교회전통수용Tradition accepted (Fourth Council of Constantinople – 869).



성자 시성 Canonization of saints (884; authorized – 1160).

사면권 Absolution (1000).

성체신학(화체설) Transubstantiation (1000).

동서교회로분열First major split in Christendom (1054). Major issues – author-
ity, celibacy, images, sprinkling. Result – Greek Orthodox and Roman Catholic   
churches.

비밀고해성사 Auricular confession – Fourth Vatican Council (1215).

약식세례 Sprinkling (1311).

면죄부 판매 Sale of indulgences – (1390; 1515).

주의 만찬 때 분잔 배제 People deprived of cup at Lord’s Supper(1414).

원죄 없는 잉태 Immaculate Conception (1439; 1457).

연옥교리강화Purgatory (1563). (Council of Trent – 18 years – 1545 – 1563 –
passed on matters of doctrine, 15   decrees,  44 chapters, 113 canons and      
enforced these doctrines by 125 anathemas!).

교황 무류설 Papal infallibility –1870 – Pope Pius IX.























<그리스도교 신앙>, 244-246쪽

가톨릭교회는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은혜)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루터 시대에 프란체스코 수도승 신학은 죄인일지라도 이 은혜를
받아 낼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마르틴 루터가 속했던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 수도승 신학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무능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先)은혜’(prevenient 
grace)를 부여하심으로써 성화케 하는 은혜(성화은총)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공로를 쌓도록 한다고 믿었다. 



여기서 선(先)은혜란 ‘작용하는 은혜’(operating grace) 또는
조력은총(助力恩寵, gratia actualis)을 말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이해를 조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나 회개를
말하며,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공로’ 또는 ‘일정한 수준’이란 중세교회가
가르쳤던 ‘재량공로’(載量功勞, meritum de congruo)를 말한다. 
재량공로는 하나님의 성화은총으로 의화(칭의, 성화에 더
가까움)된 자의 행위가치를 일컫는 ‘적정공로’(適正功勞, 
meritum de condigno)와는 달리 의화(칭의, 성화에 더 가까움) 
되지 않은 자의 자연적 행위가치 곧 성화은총을 받기 위한
일정수준의 행위의 가치를 일컫는다. 



가톨릭교회는 죄인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유의지 즉 선과 악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성화은총이 없이도 죄인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contrition)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형벌을 피하기 위한 회개(attrition)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순종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성화케 하는 은혜 곧
성화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재량공로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상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죄인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가톨릭교회는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Facienti quod
in se est, Deus non denegat gratiam=To the one who does 
what is in him, God does not deny grace.)라는 말로써
표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예비행위에 대한 열매이다. 
인간은 일정수준의 공로를 먼저 행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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